
1. 서  론1)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활양식과 문화수준 발달로 건축물의 대형화, 고

층화, 지하화, 밀집화가 진행되면서 유류 및 가스, 전력 등

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매년 화재발생 및 사고

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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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synchronized design)이다. 연구대상자는 S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

육생으로 실험군 28명, 대조군 29명으로 총 57명 이었다. 실험처치기간은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 1회

씩 총 4회로 구성하여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χ²-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재안전교육

은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

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화재안전행동실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반면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of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and  non-synchronized design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fire safety education on care worker traine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are worker trainees 

of the S Care Worker Institution: 57 trainees with 28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9 in the control group.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May 21 to June 14, 2018 and the experiments focusing on fire safety education were performed once per 

week for a total of four times over the research period. The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a χ²-test an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fire safety education is an effective source of education for increasing the knowledge on fire safety, 

attitudes towards fire safety,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fire safety, behavioral intention on fire safety, and fire safety 

behavior in addition to being incredibly useful in practicing fire safety behaviors throughout their daily lives.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ive norms on fire safet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follow-up 

study that should focus o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subjective norms on fir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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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소방차의 진입로 

미확보, 건물자체의 임의 구조변경, 가연성 내장재, 소방 

설비의 부재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미작동 등 대형 화재사

고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안전

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7년 한 해 발생한 화재는 44,178건으로 345명 사망, 

1,852명 부상으로 총 2,197명의 인명피해와 5,068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사고 발생장소는 주거지에서 

11,765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재사고 원인은 부주의가 23,428건으로 전체 

53%로 나타났다(2). 이러한 원인은 안전사고의식 부족으로 

인한 인간의 행동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의식은 일상생활 중이거나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에 대한 행태와 태도, 습관 및 지식 등의 판단 능력

이므로(3) 안전한 습관 및 태도와 지식을 통해 수정될 수 있

고 수정된 행동에 의해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4). 그러므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안전사고율을 감소시

키는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화재안전교육은 화재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

화와 태도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5) 

자신의 생명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

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현재의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안전․방재교육의 탐색연구(6), 

유치원 소방 안전교육 진단 준거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7), 

아동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예방 교육의 효율적 방안(8) 등 

방안 제시나 준거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고, 교

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9)가 대부분으로 성인기의 안전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한 실정이다(10). 성인 남성들은 민방

위 교육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있

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정책은 부재하며, 안전교

육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10). 

요양보호사 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사회

적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년기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여성

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화재에 대한 

안전 지식은 가족구성원 전체와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대

상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화재

의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인지와 안전하고 바람직한 행

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재안전교육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최근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5,11-13)

되고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의하면, 안전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의도가 형성된 다음에 

행동을 실천하게 되므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행동의도가 결

정요인이 된다(12). 행동의도는 안전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자 하는 의도로서 수많은 내적, 외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14) 특히,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

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아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12).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적 신념의 함수로서 행동의 결

과를 나타낸다. 즉, 사람들은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

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면 호감을 가지게 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15). 

태도는 한 개인이 갖는 특정행위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

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12)을 의미한다. 화재안

전교육 실시로 인해 화재안전행동에 대한 태도의 정도가 

호의적으로 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5)와 화재안전

태도가 화재예방 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제시

한 연구결과(16)는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행동에 대

한 호의적인 태도가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행동을 수

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개인이 인지

하는 정도이다(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는 

화재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화재안전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화재안전교육은 화재

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화재안전행

동을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

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

이다.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수행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쉽거나 어려움의 정도이며(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5)에서 화재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화재

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커졌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화재안전교육은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감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어 화재안전행동으

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획된 행동이론은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추가요

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12) 선행연구(5,11)에서 보

완변수로 안전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여 연구한 결과 안전

에 관한 지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안전행동을 수행하는데 안전지식의 습득은 필수적이므로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화재안전행동 수행을 높이기 위해

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한 안전지식이 형성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17). 

화재발생 시 화재안전행동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지식의 습득만으로 화재안전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

므로 화재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변

수인 태도, 주관적인 규범, 안전행위를 통제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지각된 행동통제 능력, 화재안전행동의도가(14) 바

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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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18),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

상으로 한 화재안전지도 방안 연구(19) 등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5)와 화재안전

지식 및 태도가 화재예방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16)가 진행되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사의 

인식도(20)와 부모의 인식도 및 교육 요구도(21)를 분석한 연

구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중년기에 속하는 성인들을 대상으

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에 속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생

들의 화재안전지식을 높이고, 화재안전행동의 실천을 돕기 

위해 화재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결정인자인 화재안전행

동의도, 화재안전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

된 행동 통제의 변인을 적용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화재

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

전 행동의 변화정도를 화재안전교육의 효과로 규명함으로

서 화재사고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의 효과를 규명하여 화재사고예방 및 교육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안전교육 실시 전․후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화재안전교육 실시 전․후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

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의 차이를 분석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

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synchronized 

design)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S시에 소재한 S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서 교육을 받기로 등록한 교육생으로서 본 연구 목적을 이

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다. 화재안전교육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S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교육일정에 맞

추어 시차별로 선정하였다. 2018년 2월 6일부터 3월 9일까

지 S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기로 등록한 교육생

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군은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을 받기로 등록한 교육생을 실험군으로 선정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

재안전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Lee(5)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효과의 크기 0.8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으로 설정하

여 산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각 그룹 당 26명으로 총 

52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30명, 대

조군 30명 총 60명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그러나 실험처치

기간 동안 경조사 및 병가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실험군 2명, 사후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대조군 1명을 제외

하여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8명, 대조군 29

명으로 총 57명이었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S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2018년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대조군의 자료를 수집

하였고, 실험군의 자료는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집

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

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생명윤리법 관련 온라

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on]-17-A-00010770, 연구대상

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이름 대신에 번호를 사용하

여 익명으로 처리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고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구두로 설명한 후에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2.3.1 사전조사  

S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2018년 2월 6일부터 3월 9일 까

지 교육을 받기로 등록한 교육생을 대조군으로 하여 교육

이 시작되는 2월 6일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하

고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험군은 5월 21일부터 6

월 15일까지 교육을 받기로 등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

육이 시작되는 5월 21일에 대조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2.3.2 화재안전교육운영  

본 연구는 화재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화

재안전행동의 변화정도를 화재안전교육의 효과로 규명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대조군은 교육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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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화재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안내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4주간 주 1회 50분량

으로 총 4회기 동안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

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감염 및 

안전관리 영역에는 화재 발생원리, 화재예방 및 진화요령

에 관한 안전수칙의 준수와 소화기 사용법 등의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전수칙의 내용이나 소

화기 사용방법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Lee(5), Kim(22)의 연구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23)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유형, 화재의 분류, 

불의 성장과 확산, 소화의 원리, 소화기 사용법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응급처치기술 교

과내용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지에 따른 올바

른 화재안전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요령을 추

가하여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은 강의와 토론, 발표, 활동으

로 구성하였으며, 총 5조로 구성되도록 6명이 1조로 정하

고 각 조별로 토론과 발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

장을 정하였다. 1차시에는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이라는 

주제로 화재의 발생 원리, 화재발생 유형, 화재의 분류에 

대한 강의와 최근에 발생한 제천 찜질방 화재, 밀양 세종병

원 화재 등 사례를 제시하여 화제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토

론 및 발표 수업으로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2차시에는 화

재 안전에 대한 태도의 주제로 자기존중, 타인존중, 준법정

신, 화재 사고 대응 및 대처법에 대한 강의와 화재안전에 

대한 행동요령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 화재발생 시 대

처 순서, 화재의 발견 시 신고, 소화기 점검요령 및 사용법

에 관한 조별 활동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3차시에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요령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후 조별활동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4차시에

는 전열기구와 화기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 등 화재예

방요령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주일 동안 가

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실천한 일을 발표하는 것으로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2.3.3 사후조사  

대조군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내 감염 및 안전관리, 응

급처치기술 교과 내용 중 화재 관련 교육이 시작되기 전 3월 

7일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윤리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8일과 3월 9일에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실

험군은 4주간의 4회기 화재안전교육이 종료되는 6월 14일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Kang(24)이 Fickling(25)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문항 중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을 묻는 2

문항과 Lee(5)사용한 총 14개 문항 중 2008년 발생한 숭례문 

화재 원인을 묻는 1개 문항과 119신고 1개 문항을 삭제한 12

문항으로 총 14문항의 2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

정도구는 화재의 원리, 소화기 사용, 화재 시 대응 및 대처 

등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4.2 계획된 행위 이론 변수

본 연구의 계획된 행위 이론 변수 측정도구는 Ajzen(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개발 지침을 기본으로 Lee(5)가 사용

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수정한 총 35문항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5문항,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

범 4문항,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4문항, 화재안

전 행동의도 16문항, 화재안전 행동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SPSS 21.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

질성 검증을 위해 χ²-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

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

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로 분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Table 1

과 같다. 

실험군의 평균나이는 55세, 대조군은 52세였고, 성별은 

실험군 26명(92.9%), 대조군 26명(89.7%)이 여성으로 나타

났다. 거주형태는 실험군이 아파트 17명(60.7%), 단독주택 

7명(25%), 다세대 주택 및 빌라 3명(10.7%) 순으로 나타났

고, 대조군도 아파트 20명(69%), 단독주택 6명(20.7%), 다세

대 및 빌라 2명(6.9%)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학수단으로 

실험군은 자가용 14명(50%), 도보 7명(25%), 대중교통 6명

(21.4%)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자가용 16명(55.2%), 도보 

8명(27.6%), 대중교통 3명(10.3%)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

육경험은 실험군 19명(67.9%), 대조군 24명(82.8%)이 화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

의 연령, 성별, 거주형태, 주요 통학수단, 화재안전교육경험

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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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재안전교육 전 대상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계획된 행위 이론 변수 동질성 검증  

화재안전교육 실시 전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계획된 행

위 이론 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Table 2와 같다. 

실험군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은 총 14점 만점에 8.71

점, 대조군은 8.83점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안전에 관한 태도는 총 5점 만점에 실험군

이 4.30점, 대조군이 4.33점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총 5

점 만점에 실험군 3.61점, 대조군 3.72점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

동통제는 총 5점 만점에 실험군 3.73점, 대조군 3.72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화재안전 행동의도는 총 5점 만점에 실험

군 4.22점, 대조군 4.20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화재안전 

행동은 총 5점 만점에 실험군 4.24점, 대조군 4.24점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

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

에 대한 주관적 규범,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것을 확인하

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n=28)

Control 

Group(n=29) t or χ2 p

n(or M)(%, SD) n(or M)(%,SD)

Age(year) 55.64(8.84) 52.52(9.44) 27.591 .278

Sex
Male 2(7.1) 3(10.3)

.420 .676
Female 26(92.9) 26(89.7)

Type for Housing

Apartment 17(60.7) 20(69)

1.426 .840
Multifamily Housing & Villa 3(10.7) 2(6.9)

Single-family House 7(25) 6(20.7)

A shopping Mall House 1(3.6) 1(3.4)

Main Means 

of Transportation

On Foot 7(25) 8(27.6)

4.184 .382
Bicycle 1(3.6) 2(6.9)

Car 14(50) 16(55.2)

Public Transport 6(21.4) 3(10.3)

Fire Safety 

Education Experience 

Yes 9(32.1) 5(17.2)
-1.303 .198

No 19(67.9) 24(82.8)

Table 1. Test of Homogeneity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7)

Variables Group n M ± SD t p

Knowledge on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8.71 ± 2.32 

-.158 .875
Control Group 29  8.83 ± 3.03

Planned Behavior 

Theoretical Variables

Attitudes Towards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4.30 ± .58

-.217 .829
Control Group 29  4.33 ± .48 

Subjective Norms on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3.61 ± .98

-.450 .655
Control Group 29  3.72 ± .8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3.73 ± .81 

.041 .967
Control Group 29  3.72 ± .65 

Fire Safety Behavior Intent
Experimental Group 28  4.22 ± .51 

.113 .911
Control Group 29  4.20 ± .57 

Safety Behavior
Experimental Group 28  4.24 ± .669 

-.018 .986
Control Group 29  4.24 ± .69 

Table 2. Test of Homogeneity for Knowledge on Fire Safety and the Variables of Planned Behavior Theor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efore Fire Safety Education                                                         (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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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재안전교육이 대상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계획된 행위 이론 변수에 미치는 효과 

화재안전교육이 대상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계획된 

행위 이론 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3과 같다. 

화재안전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

식(t = 3.900, p = .000),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t = 3.345, p  

= .002),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t = 2.317, p = 

.024), 화재안전 행동의도(t = 4.058, p = .000), 화재안전 행동

(t = 4.025, p = .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t = -.339, p = 

.736)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화재안전교육이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

도되었다.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후 실험군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

식은 8.71점에서 11점으로 2.28점 상승하였으며, 대조군은 

8.83점에서 8.86점으로 0.03점 소폭 상승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 Lee(5)연구

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한 Yun(9)연구, 자상

사고예방프로그램을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한 Lee(26)연구,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저소득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Shin et al(27) 연구에서 교육 실시 후 안전에 대한 지식의 증

가를 가져온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화재

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28) 

화재안전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으므로 화재안전에 대한 지

식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안전교육이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

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는 

4.30점에서 4.78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대조군은 4.33점에서 

4.4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교육 관련 

Lee(5)연구와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관련 Shin et al(27)연구

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로서 교육효과에 의해 안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반면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한 Park(11)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 모

두 실습 중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대조군

에게는 구체적인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실습 환경은 가연성 물질과 같은 연료 원을 포함하

여 왁스, 이소프로필 알콜, 폴리 메틸 메타 크릴 레이트, 엑

스선 필름, 인화성 가스 실린더 등 잠재적인 화재 위험은 

막대하므로(29)실습에 임하기 전에 사고예방관련 주의사항

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3.61점에서 3.65점, 대조군은 3.72점에서 3.7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의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학습자 개인이 보

유한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

다. 따라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화재

안전교육을 적용한 Lee(5)연구에서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실

Variables Group n
Post

Post Experiment-

Pre Experiment t

M ± SD M ± SD

Knowledge on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11 ± 1.61 2.28 ± 1.56

3.900**
Control Group 29  8.86 ± 2.43 .034 ± 2.88

Planned 

Behavior 

Theoretical 

Variables

Attitudes Towards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4.78 ± .27 .47 ± .68

 3.345*
Control Group 29 4.45 ± .44 .11 ± .54

Subjective Norms on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3.65 ± .77 .04 ± .45

 -.339
Control Group 29  3.73 ± 1.01 .01 ± .9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Fire safety 
Experimental Group 28 4.12 ± .63 .38 ± .88

 2.317*
Control Group 29 3.74 ± .58 .01 ± .81

Fire Safety Behavior Intent
Experimental Group 28 4.61 ± .36 .38 ± .64

 4.058**
Control Group 29 4.20 ± .38 -.01 ± .06

Safety Behavior
Experimental Group 28 4.67 ± .36  .43 ± .77

 4.025**
Control Group 29 4.22 ± .47 -.02 ± .85

Table 3. The Effect of Fire Safety Education on the Knowledge on Fire Safety and the Variables of Planned Behavior Theor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7)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화재안전교육이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화재안전행동에 미치는 효과

Fire Sci. Eng., Vol. 33, No.1, 2019

153

험군은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차이로 인

한 결과로서 Lee(5)연구 대상자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는 청소년이라는 특성(30)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미국 남동부의 공립대학교 기숙

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행동에 영향을 주

는 교육방법을 확인한 Griffin(3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규

범이 다른 차원보다 학생들의 화재안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생

애주기별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주

관적 규범정도가 생애주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서 실험군은 3.73점

에서 4.12점으로 상승하였고, 대조군은 3.72점에서 3.74점

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교육을 적용

한 Lee(5)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관심

행동을 수행하기가 쉽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식

으로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행동을 올바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12)이 생긴 결과

라고 여겨진다. 반면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한 Park(11)연

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교

과과정 특성 상 많은 실습의 경험으로 인해 사고예방행위

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반복적인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행동의 중

요성과 올바른 인식고취로 화재안전 행동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실험군의 화재안전 행동의도는 4.22점에서 4.61점으로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4.20점에서 4.20점으로 점수의 변화

가 없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교육을 적용한 Lee(5)연구와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자세관리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Choi(32)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또한 자기 주도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한 

Jeong(33)연구에서도 신종감염병 환자에 대한 간호의도는 유

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의도는 행동과 강한 연

관성이 있고(34),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 통제 기능의 예측요인(35-37)이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38)

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Park(11)연구는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모델 검정결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사고

예방교육 효과성을 검정한 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행

동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양한 대상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정하는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안전행동의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증진시키

는 주변의 격려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강화하는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본다. 

화재안전 행동에 있어서 실험군은 4.24점에서 4.67점으

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4.24점에서 4.22점으로 감소하

여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화재안전교육을 적용한 Lee(5) 연구와 사고예방프로그램

을 적용한 Park(11)연구,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한 

한 Shin et al(27)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는 화재안전교육의 효과로 인한 결과로서 생애주기별 대상

자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면 화

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안전행동의 수행에 더

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화재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이 긍정적으

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화재안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실험군에 있어 화재안전교육 후 화재안전에 대한 주

관적 규범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화재안

전교육은 화재안전 행동증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실시된 화재안전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생

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화재안전에 대한 태도, 화재안

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화재안전 행동의도, 화재안전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화재안전

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실험군에서 화재안전교육 후 점수

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화재안전교육이 화재

안전행동의 실천을 유도하는 이론적 기틀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정책적인 측

면에서는 화재안전교육을 일정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

록 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제도적 환경구축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제언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화재에 대한 경

각심 고취와 화재안전행동의 수행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위주의 화재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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